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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 낙농육우는 창간 25주년을 맞는 이래

로 그동안 낙농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

변함으로서 전국 낙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

리라 봅니다.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육우농가의

권익대변과 낙농육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협

회 설립목적 하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

있기 때문입니다. 혹자들이 월간 낙농육우를

비롯,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

본인은 항시 말합니다. 만약 이것들이 없었다

고 가정을 하여보라고 말입니다. 특히 협회가

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성을

느끼지 못하였을 뿐입니다. 

회고해보면 협회는 특히 원유대 정상화에 특

히 노력하였습니다. 협회가 창립하게 된 동기

도 원유대 정상화였습니다. 원유대 정상화를

위해 동분서주 하였는데 힘이 없었습니다. 그

러한 힘이 아쉬어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 하에

많은 낙농가들이 하나가 되어 원유대 정상화를

이뤄냈던 것입니다. 그후 원유대 정상화 때마

다 협회가 앞정서서 정상화를 이뤄 내곤 하였

던 것입니다. 현재 낙농가들이 받는 원유대도

협회가 이룩해 낸 것을 많은 낙농가들이 알고

있습니다.

현재의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위기라고 합

니다. 우유소비는 정체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습

니다. 낙농선진국들은 우유를 비롯한 많은 유제

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양

을 수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해 오고 있고 우리

나라 자체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지탱하

고 있는 수출국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무작정 무

역자유화를 위한 개방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니

국내 낙농여건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. 즉

우리나라의 우유소비는 신장되지 못하고 계속

뒷걸음질을 하고 있고 외국의 싼 유제품은 계속

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입유제품

에 대한 제동은 커녕 오히려 촉진을 하고 있는

것이 작금의 낙농세태인 것입니다. 그래서 현

국내낙농산업을위기라고보는것입니다. 

그런데 요즘 낙농가들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

낄 수 없습니다. 어느 경제학자는 국민들이 정

부가 위기라고 느낄때 대책이 있고 그 대책에

의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위기를

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 낙농위기를 모

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 현 낙농위기를 극

복해야 합니다. 낙농가들은 마음을 비우고 협

회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.

낙농육우농가 권익위해
더욱 노력해 주기를…

김남용
협회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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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, 셋으로 갈라진 힘은 큰 힘이 될 수 없습

니다만 낙농가의 단합된 힘은 큰 힘이 됩니다.

현재 자조금 제도는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되었

지만 낙농가들은 자조금이 어느 누구도 아닌

본인을 위함임을 알고 기쁜마음으로 참여하여

야 겠습니다. 우유소비의 둔화는 낙농가에게

직∙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. 우유를 주식

으로 하는 낙농선진국에서도 자조금사업 등을

통해 우유소비신장을 이뤄냈다는 기록이 있습

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농축산물 생

산자들이 앞다투어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고 있

습니다. 쌀 자조금 마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

고 보면 우리 낙농의 자조금제도는 더욱 활성

화 되어야 하겠습니다.

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계속 발전 될 수

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위생적

이면서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원하고 있습니

다. 우리나라 낙농육우농가들은 저력이 있습니

다.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이 단시일 내에

발전을 이룩해 낸 것은 낙농육우 농가의 노력

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. 그 이

면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낙농육우농가

들을 결집하게 한 협회가 있었습니다. 협회를

중심으로 결집한 낙농육우가들의 힘이라면 앞

으로도 낙농육우 농가 개개인의 권익도 보호될

수 있고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은 계속 발전될

수 있습니다. 

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우유와 육우고기를

찾는 한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한

협회와, 월간낙농육우의 기여는 계속 이뤄져야

합니다. 재차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

축하합니다. 

푸르른 녹음이 짙게 드리우는 신록의 계절

5월, 창취한 여름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

가는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낙농육우농가

들의 일손도 분주함을 더해 갑니다.

먼저, 낙농육우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와 농민

적 시각을 대변하며 정론직필의 외길을 꿋꿋하

게 걸어오신 월간 낙농육우의 25주년 맞이를

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특히,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언론들이 범하

기 쉬운 현실타협적인 모습과 정체로 인한 구

｜창간축사｜

낙농육우농가의 단결과 지혜,

『월간 낙농육우』통해 모아나가기를…

서정의
한농연중앙연합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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